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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예산책정과 관련한 새로운 술수: 해외 전쟁예산에 불법이민 단속 예산 포함시

키기 

 

끝없는 전쟁들은 국가전쟁에 끊임없는 문제를 초래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 아슬아슬

한 균형 위에 있다. 불법이민 단속 예산 문제에서 더 이상 민주당과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예산 증가분을 상한이 없는 미국의 해외 전쟁 예산으로 분

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놀랍게도, 백악관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가재정정책에 

요구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백악관의 국가 경영 및 예산책정실장 Russ Vought은 Real Clear Politics지와의 인터뷰에

서, 백악관의 정책은 회피전략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22조 달러에 근접한 미국

의 국가부채와, 미래에도 끊임없이 늘어날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대신, 

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Vought은 트럼프 행정부가 늘어나

는 국가부채 때문에, 미 국방성 펜타곤의 대외정책과 백악관의 불법이민 엄중단속 정책

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Vought은, “불법이민 단속예산과 해외전비 관련 예산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

스트나 불법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선을 넘는 것을 막음으로써, 해외의 위협을 차단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추가로 책정된 예산들은 

해당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얼핏 거창해 보이는 주장이나, 불법 이민 단속 예산이 해외 전쟁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멕시코 국경은 전쟁지역도 아니고, 해외도 아닌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해외 전쟁 예산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를 포함한 해외 군사작전을 위한 전비이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 전쟁 예산 증가분을 불법 이민 단



속에 쓰려는 백악관의 저의가 쉽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의 균형 잡힌 예산책정을 위한 연방정부 공정예산 책정위원회장 Maya MacGuineas

는, 백악관의 이러한 예산책정 방식을 비판하며, “정부는 1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예산을 

이미 확보해놓고, 재정상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

적으로 그는 “이미 우리는 수 년간 부채를 늘리며 지출을 늘려왔고, 이제 그러한 무책임

함을 멈출 때” 라고 말했다. 

 

미국의 부채가 22조 달러에 육박하는 지금, 백악관의 정책 입안자들은 불법 이민 예산의 

증가를 위해 해당 예산을 국방예산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출을 또 늘려 군사비나 멕시코 장벽 건설과 같은 예산들을 추가로 책정한다면 미국은 

10년간 추가로 2조 달러의 빚을 또 부담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재정 예산책정의 책임감에 대해 통감한다면, 이제는 가능한 

국가 수입안에서 예산을 책정할 일이지, 대통령의 바램으로 증가하는 예산을 국민으로부

터 숨기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번역: 이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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